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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교양

나    운   영

    음악은 마치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음악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기에 맑은 공기와 더러운 공기가 있는 것처럼 음악에도 좋은 음악과 좋지 못한 음악, 고상한 

음악과 저속한 음악, 건전한 음악과 퇴폐적인 음악, 정신위생상 이로운 음악과 해로운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음악에 교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베토벤의 교향곡을 이해해야만 교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베토벤의 교향곡이 전부 몇 편인지 또는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등을 알아야만 

교양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교양입니다. 

즉 불완전한 음악이나, 연주가 서투른 음악, 유치한 음악을 되도록 피하고 가까이하지 않으려면 음악에 대한 교

양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음악을 이해해야만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즈를 멸시해야만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전음악이든, 경음악이든, 국악이든, 양악이든 간에 그중 하나만을 편애하지 말고 각각 그 음악의 특색을 인식

하여 필요에 따라 모두 즐길 수 있어야만 교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지성인들 가운데 아직도—국산 일본색 유행가 커녕—일제시대의 그들의 유행가를 떳떳이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의아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음악에 대한 교양이 병행되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음악을 들을 줄 알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간단한 노래를 작곡할 줄 알거나—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교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

린 대로 음악은 공기와 같은 것이므로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기를 다룰 줄 알

거나 노래를 작곡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시각각으로 도처에서 들려 오는 음악을 들고 즐길 줄은 알

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악이란 반드시 음악회나 감상실에 가서 고요히 눈 감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들어

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서, 다방에서 들려 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순간 인생을 즐기는 것—즉 

음악의 생활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냉면 먹는 격으로 슬플 때 슬픈 음악을, 기쁠 때 기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을 것이며 반대로 무더

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는 격으로 슬플 때 기쁜 음악을, 기쁠 때 슬픈 음악을 듣는 것도 많은 위로가 되는 것입

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교양이 아닙니다. 요즈음 음악회가 있을 때마다 신문에 음악회의 평이 나옵니다만 그중 어떤 

경우에는 갑甲은 절찬을 했는데 을⼄은 몹시도 내려친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만 이를 제삼자로서 볼 때 이에 

대한 바를 판단을 내려 그릇된 평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교양입니다.

    음악에 대한 교양을 갖추지 못하신 분은 마치 사막을 걷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 대지에 가득 찬 음악—그중

에서도 좋은 음악, 건전한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그날그날을 명랑하게 살아 나갑시다. 옳지 못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음악을 들어 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영혼과 육신이 병들었을 때 음악을 들어 보십시오. 이리하

여 음악에 대한 교양을 가진 분이 나날이 늘어 가면 우리의 민족 음악 문화도 자연 향상될 것이고 따라서 이 땅에 

가득 찬 좋지 못한 음악, 저속한 음악, 퇴폐적인 음악, 정신위생상 해로운 음악도 자연 도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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